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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

지장본풀이

역도전은 네여당~,1) 각오각당(各位各堂), 자우접상 신공시 엣선성님지 우올리난 각발분식
(各飯分食) 헤엿우다~. 른2) 떡 먹엉 애가  라온다. 친청주 타당 신과세에 열리난, 시
왕(十王) 앞으론 청도전 청하늘 신풀어 올리고 삼시왕 앞으론 신제당 신풀어 올립네다.

청도전 청하늘~
벡도전 벡하늘~
흑도전 흑하늘~
도전에 보리로~
난산국 본풀자~
신지장 신풀자~
헤만국 본이여~
만국 본이여~
강남은 천저국~
일본은 주년국~
서천은 서약국~
남산과 여삭이~
자식이 없어서~
무후(無後)와 허는고~
동게남(東觀音) 은중절~
연수로 리난~
지장이 땅으로~
소로롱 소로롱~
지장이 아기씨~
솟아나 나는고~3)

 설에 나는 헤~
어머님 젓가슴~
연조세 부른다~
두 설이 나는 헤~
아바지 무릅에~4)

연조세 부른다~
세 설이 나는 헤~

1) 옆도전은 네여당: ‘시루떡의’ 옆 부분을 썰어 내다. 시왕맞이의 ‘나까시리 놀림’이라는 재차에서 ‘도전
침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둥근 시루떡의 중심 부분을 사각형으로 하여 그 외 옆 부분을 잘라서 썰어 
내는 것을 ‘옆도전을 낸다’라고 함.

2) 른: 마른.
3) 솟아나 나는고: 태어남을 의미함.
4) 무릅: 무릎.



- 2 -

할마님 무릅에~
연조세 부른다~
네 설이 나는 헤~
하르바지 무릅에~
연조세 부른다
다섯 설 나는 헤~
어머님 죽는고~
섯(六) 설 나는 헤~
아바지 죽는고~
일곱 설 나는 헤~
할마님 죽는고~
(八) 설 나는 헤~
하르바지 죽는고~
아홉 설 나는 헤~
웨삼춘(外三寸) 덱(宅)으로~
피방을 가는고~
게(犬) 먹던 접시에~
술납을5) 죽는고~
죽으라 허는고~
지장에 아기씨~
어디로 가리요
삼도전 세커리~6)

넹 앚아 가는고~
하늘에 옷 주고~
지아(地下)가 밥 주고~
하늘에 부엉세~
땅 알에 도닥세~
 게7) 린다~8)

 게 더픈다~9)

이러쿵 저러쿵~
열다섯 십오 세~
왕구녁 가는고~
은장이 거리도~
다 제껴 놓고서~
동서 우으로~
착허덴 소문(所聞)이 나난~
문수의 덱에서~

5) 술납: 술밥. 숟가락으로 밥의 양을 계산해서 줌.
6) 세커리: 삼거리.
7) 게: 날개.
8) 린다: 깐다.
9) 더픈다: 덮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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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메(仲媒)가 오는고
허락(許諾)을 허는고~
이바지 오는고~
신랑이 오는고~
신부가 가는고~
여레섯(十六) 나난에~
셍남(生男)을 봅데다~
나 메눌10) 아기야~
착험도 착허다~
림도 렷져~
유기(鍮器)야 전답(田畓)을~
다 물려 주는고~
열일곱 나난에~
씨어멍 죽는고~
여레(十八) 나난에~
씨아방 죽는고~
열아홉 나난에~
서방님 죽는고~
곧 스물 나난에~
셍남자 아올랑~
오독독 죽는고
지장에 아기씨~
삼도전 세커리~
씨누이 덱으로~
피방을 가난에~
 지방 넘으난~
죽일 말 허는고~
두 지방 넘으난~
잡을 말 허는고~
씨누이 나 년~
베룩이11) 닷 뒈(升)여~
이(蝨)가야 닷 뒈여~
어디로 가리요~
아바지 입던~
진양은 도포근~12)

어머님 입던~
열두 복(幅) 호탄치메~13)

10) 메눌: 며느리.
11) 베룩: 벼룩.
12) 진양은 도포근: ‘진양도포’를 의미하며, 도포(道袍)의 하나.
13) 호탄치메: 홑단치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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걷어야 놓고서~
주천강 연네못디~
연소답14) 가는고~
쪼꼬만15) 아기씨~
예숙을 제낀다~16)

은장이 거리여~
놋장이 거리여
지장이 아기씨~
데서(大師)님 만난다~
소서(小師)님 만난다~
나 팔저(八字) 나 저(四柱)~
라야 줍센 허난~
초년(初年)은 좋아도~
중년(中年)이 궂수다~
중년이 궂어도~
말년(末年)이 좋수다~
씨부모 서방님~
셍남자를~
초세남17) 올립서~
이세남 올립서~
삼세남 올립센 허난~
유에를18) 싱근다~
유에를 빠는고~
물명지(水明紬) 강명지
세양페 세미녕~19)

할마님 리여~20)

초감제 리여~
초공 리~
이공 리~
삼공에 리여~
시왕(十王)은 양비게~
청비게 벡비게~
어러비게21) 법이로다~

14) 연소답: 빨래.
15) 쪼꼬만: 조그만.
16) 예숙을 제낀다: 수수께끼를 한다.
17) 초세남: 처음 하는 전세남. ‘전세남’은 병든 환자를 살리기 위한 굿.
18) 유에를: 누에를.
19) 세미녕: 무명.
20) 리여: 다리여. 굿을 할 때 걸어놓거나 깔아놓는 긴 천을 말하는데 신이 이 리를 밟아 내린다고 

함.
21) 청비게 벡비게 어러비게: 시왕맞이 할 때 긴 천을 이용하여 제장의 천정 등에 여러 방향으로 감고 

연결하는 장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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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서(差使)님 리여~
찌야 음이여~22)

일월(日月) 리여~
선앙(船王) 리~
본향(本鄕)에 동지거리~
찌야 거리여~
눈물수건 수건~
음이로구나~
당주(堂主) 리 몸주 리~
신연은 간주 리~
초간주 이간주~
하간주 리여~
아강이 베포여~23)

직부야 잘리여~24)

멩두치메25) 음~
요랑치26) 음이여~
북체에~
장구베 심이여~
데양체 심이여~
허다야 남은 건~
아강이 베포여~
직부야 잘리여~
호룽은 줌치메연~27)

권제(勸齋)를 받은다~
물방에28) 놓은다~
도에남29) 방에에~
무에남30) 절굿데~
물방에 놓는고~
청비발 아기씨31) 데려당~
이여도 방에여~
이여도 방에여~
가시여 오름~
강정당 집에~

22) 찌야 음이여: 팔찌 감이여. 왼 팔에 감는 천을 말함.
23) 아강이 베포여: 아강베포. 중이 쌀을 얻으러 다닐 때 지는 멜빵인 듯함.
24) 직부야 잘리여: 직부잘리. 삼베자루 중이 재미(齋米)를 얻어 넣는 자루. 
25) 멩두치메: 신칼치메. 종이를 여러 갈래로 잘라 신칼에 달아맨 것.
26) 요랑치: 요령치메. 요령에 달아맨 여러 갈래의 천.
27) 호룽은 줌치메연: 호룸줌치. 중이 쌀을 얻으러 다닐 때 쌀을 넣어 지게 된 주머니 비슷한 것인 듯함.
28) 방에: 방아.
29) 도에남: 복숭아나무.
30) 무에남: 산호나무.
31) 청비발 아기씨: 처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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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콧 일른 방에~32)

전싱(前生) 궂인~
섯 성제 가난~
직직~
방아를 찍는고~
체할망33) 불르라~
체 알에 를은34) 질다35)

체 우이 를은 굴다36)

강남서 들어온~
조그만 멧솟에~37)

일본서 들어온
조그만 멧솟에~
초징 이징~
삼징을 노는고~
불화식 네운다~
서각을 띠운다~
물펜이여~
레월병 갈레성~
손은 송편 멘들앙~
초혼 불러 초세남
이혼 불러 이세남
삼혼 불러 삼세남
올릿이난~
지장이 아기씨
좋은 일 헤엿져~
서천은 꼿밧디~
환싱(還生)을 허는고~
천앙세 몸으로~
지왕세 몸으로~
인왕세 몸으로~
하늘에 부엉세~
땅 알에 도닥세~
알당은 노념세~
밧당은 시념세~
애 른 세랑 물 주고

32) 세콧 일른 방에: 세 사람이 둘러서서 찧는 방아인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방아 찧는 일이 어긋남
을 뜻함.

33) 체할망: 체로 가루를 치는 할머니.
34) 를: 가루.
35) 질다: 물건이 잘고 가늘다.
36) 굴다: 굵다.
37) 멧솟에: 밥 짓는 솥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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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(腹) 고픈 세랑 38) 주명
주어나 훨쩍~

지장본풀이>비념
날로 날역(日厄) 
로 역(月厄)
월역(月厄), 시력(時厄), 관송(官訟), 입송(立訟), 한라산공, 앞진동, 밧진동 고비 척척 우올리

난 이 지장은 누게 일룬 지장 이 지장이로구나.

지장본풀이>군병지사귐
지장만보살 신풀으난, 동(東)으로도 일천(一千) 루 찡, 서(西)으로도 일천(一千) 루 찡, 

이삼월(二三四月) 봄 고사리왓디39) 진허난, 탕천(撐天)헌 듯 니 담 절벽이여. 니 쉐뿔이 
아니메 우리 집 축담이 무나 무서지느녜.40) 우리나라 일도 도벽 하갑수령 주서참봉도 다 저 
바당을 건너가젠 허민, 인정(人情)을41) 거는 법입네다. 인정을 걸엇습네다. 인정(人情)을 걸엉 
삼멩두 혼합(混合)시에, 게벽(開闢)시에 일어나던 군병(軍兵)이로구나. 떡 기린42) 군병, 밥 기
린 군병, 술 기린 군병이랑 저 먼 정에 하영, 하영 안네건 젖인 걸랑 먹곡, 른 걸랑 갖영, 
경 헤여도 아니가민 총베에43) 물 적져당 소문절박(私門結縛) 시길거난, 하영하영 먹어근~ 천
지왕 골목더레 인(人)과 신(神)  갈릅네다예-.

지장본 풀엇습니다예.

38) : 쌀.
39) 고사리왓디: 고사리 밭에.
40) 무나 무서지느녜: ‘무사 무너지느녜’의 잘못인 듯함. 왜 무너지겠는가.
41) 인정: 굿을 할 때 신에게 바치는 돈, 옷, 지전(紙錢) 등.
42) 기린: 굶
43) 총베: 말의 갈기나 마소의 꼬리털로 만든 


